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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는 걷고한 반석이시다(^162:2). 

7t~싣이나 세상에 11초한 믿을응 작올 친똥에도 흔 

들리7t 1만 그리스도에 끼초한 믿을을 영윈토록 번 

힘이 없다(31 13:8). 단E한 윈리이7t 1만 매번 우 

리는 그리스도보다 세앙율 따른다. 훌애곱한 이스 

라옐 백성으| 삶이 그랬다. 낯에는 뜨개흔 뺏별흩 

막아주는 구름11뚱， 밤에는 추우|와 어둠을 분얘껴주 

는 물11풍요로 민도를 블및πI만 40년 통얀 그들을 

불명뿐이었다. 그들의 11초에 그리스도까 아닌 세상이 있었11 때문이다. 굉요로 볼 때는 1\1011~ 없다 똑 

밀이 말씀울 듣는다. 그러나 11초까 무엇이냐에 따라 그 결말윤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누구든πl 나으l 이 

말훌 듣고 뱅하는 7t~는 … 무L센lπ| 아니하나Llol는 주추를 반석 ￥|에 놓을 n~담이요"(마7:24 .... 25). 항 

상 하나넘훌 찾고 말씀을 듣7t 1만 싫올 정반대의 껏을 윈하며 7t~존심흩 앞써낸고 있πl 않는1~? 이는 반드 

시 무너짙 껏이다. 걷고한 반석이싣 여|수 그리스도에 11초하짜. 여|수 그리스도까 우리 삶의 만석이어야 

한다. 화려한 세상으l 껏이 우리으111초자 될 때 당장을 암전하고 좋아 보일7t 1 모르π|만 이는 결코 요래 까 

πl 않는다. 진노의 심판이 있울 뿐이다.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한난흩 당힐π|라도 그리스도의 반석응 모퉁 

이으| 머릿둘이 된다(마 21 :42; 녹 20: 17 .... 18). 요직 그리스도만이 걷고한 받석이시며 그 반석어|써 나 

요는 생명수는 칩 싣7t~에께 영원31 꽁급되는 

핍으| 윈얻이다. 그리스도으| 



주간충현 저111 60호 

MANY MEMBERS, ONLY.ONE BODY 
(12JThe body is a unit, though it is made up of many parts; and though all its parts are many, they form one body. 

So it is with Christ. (13JFor we were all baptized by one Spirit into one body-whether Jews or Greeks, 
slave or free-and we were all given the one Spirit {o drink . ... 

(26Jlf one part Sl，따ers， every part suffers with it; if one part is honored, every part rejoices with it. 

(27JNow you are the body ofChrist, and each one ofyou. is a part ofit. 

(l Corinthians 12:12-2끼 

T oday s Bib|e passage desC「ibes the |mportance of d|Ve「S|ty and umty 

in the church . There are many members in the Body of Christ, but 

there is only one body. If the members argue and fight with each other, 

then the whole body suffers. The Holy Spirit unites the many dissimilar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demanding that all members, even those 

that seem unimportant, function in harmony. Every believer is a member 

of Christ’s body;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each one of you is 

a part of it" (1 Cor. 12:27) . The primitive church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Christ’s body functioning in one accord, " Eve이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praising God and enjoying the 

favor of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åved"(Ac . 2 : 46 ~ 47) .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ristian and the church is similar to believing husbands and wives,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 

This is a profound mystery-but 1 am talking about Christ and the 

church" (Eph. 5 : 30~32) . Christ is the bridegroom and the church is His 

bride . This special unity is a secret that only true Christians can 

understand. Paul explains, “ Consequently,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alien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with 

Christ Jesus Himself as the chief cornerstone. 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and rises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 And in Him 

you to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Eph. 2 : 19 ~22) . As a temple of God, a member of Jesus 

Christ ’s body, pleasing God is your priority. AII members of Christ’s body 

should have this pleasing attitude. Let’s look at three distinct elements in 

the Body of Christ to deepen our appreciation of our place of privilege . 

There is individuality in the Body of Christ, “ The body is a unit, though it 

is made up of lT]any paπs; and though all its parts are many, they form one 

body . So it is with Christ " (1 Cor. 12: 12) . Every member has its own 

personality and is different, but the common link is the Spirit , "For we 

were all baptized by one Spirit into one body-whether Jews or Greeks, 

slave or free-and we were all given the one Spirit to drink"(l Cor. 12:13). 

Every memb 

What, after all , is Apollos? And what is Paul? Only servants, through whom 

you came to believe-as the Lord has assigned to each his task. I planted 

the seed, Apollos watered it, but God made it grow. So neither he who 

plants nor he who waters is anything, but only God, who makes things 

grow" (1 Cor. 3:3 ~ 7) . Our church needs to accept its various individual 

members as paπ of Jesus Christ. 

There is no inferiority in the Body of Christ , “ But in fact God has 

arranged the parts in the body, eve미 one of them, just as he wanted them 

to be . If they were all one part, where would the body be? As it is, there 

are many paπs ， but one body"(l Cor. 12:18~20) . God places in the church 

whatever members He wants. Each member of the Body of Christ is for 

His glpry, and we need each other even though we are not equa l. God 

sets us in the body and gifts us as He pleases. We must accept His 

choices an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each and eve미 member. Too 

often we complain about each other when we should be serving together 

to please ,our Lord . Often times the weakest member is the most useful, 

so we must reme rJ1 ber that the feeble members are needed too. No one 

is to be looked down upon, for there is enough honor for all . Please honor 

others more than yourself . Our church needs to take care and love each 

other in Christ. 

There is intimate fellowship in the Body of Christ, “ so that there should 

be no division in the body, but that its parts should have equal concern for 

each other. If one part suffers, every part suffers with it; if one part is 

honored, eve미 part rejoices with it"(l Cor. 12 : 25~26) . If someone in our 

church is hurting, are you hurting also? If someone in our church receives 

good news, are you celebrating too? There should be no evil schemes in 

the Body of Christ, for we are to care for one another. We are to love one 

another. We are to respond when others members suffer, "And this is his 

command: to believe i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and to love one 

another as he commanded us. Those who obey his commands live in Him, 

and he in them . And this is how we know that he lives in us: We know it 

by the Spirit he gave us " (l Jn. 3 : 23~24). We cannot despise each other, 

“ We know that we have passed from death to life, because we love our 

brothers. Anyone who does not love remains in death. Anyone who hates 

his brother is a murderer, and you know that no murderer has eternal life 

in him.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Jesus Christ laid down his life 

for us .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our brothers"(l Jn . 

3 : 14~ 16). Our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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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 (26)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련도전서 12:12"'-'27) 갱생판옥샤 

오 늘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서 각 지체들이 서로 논쟁하며 싸운다면 몸 전체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성 

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봄을 이루는 각기 다른 모든 지체들을 연합시키십니다. 

그분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지체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기능 

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신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의 폼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조화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 

게 하시니라!' (행 2:46~47). 그리스도인과 교회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그 봄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합하여 그둘이 한육체가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나는그리스도와교회 

에 대하여 말하노라!' (엽 5:30~32) .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 

다. 이 특별한 연합은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통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 

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 

니라?' (엠 2:19~22)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인 여러분의 가장중요한목표는하나님을만족시키는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지체는하나님께 모든초점이 있어야합니다. 우리에게 있는특권의 진 

가를 더욱 잘 알도록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세 개의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겠습 

니다. 

개성이 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개성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12). 모든 지체들 

은 각기 다른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통해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 

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 12:13).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성령으로세례를받아한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신자들이 다를 

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이며 다른 지체들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 

리는 죽은 돌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산 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람에게 

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 

아가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벤전 

2:4~5). 놀랄만한 은총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또한 

산 돌들은 조화를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조화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해 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너희 

는아직도육신에 속한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 

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이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 

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 
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 

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전 3:3~끼.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서 

다양한 각 지체들을 받아들일 펼요가 있습니다. 

열등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열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붐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봄은 하나라!' (고전 12:18~2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그 어떤 지체들 

일지라도 교회에 두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 

재하며，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몸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받F아들여야만 하고， 모든 지체는 각각의 중요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 

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함께 섬겨야 할 때에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서로에 대 

해 불명을 합니다. 종종 가장 약한 지체가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한 지체들도 펼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 

들은 존중받기에 충분함으로 무시당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자신보다 다 

른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히는 

것이필요합니다. 

친밀한유대감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친밀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 

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 

니라!'(.고전 12:25~26).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가 아파할 때， 여러분도 같이 아파 

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가 좋은 소식을 접했을 때， 여러분도 기뻐하십니 

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악한 계획들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돌보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 

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 : 23~24). 우리는 서로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 

에서 옮겨 생명으로들어간줄을알거니와사랑하지 아니하는자는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히는 자니 살인히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H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 

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 

땅하니라!'(.요일 3:14~16). 우리 교회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오순절에 첫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 특별 

한 때에 그리스도가 중심 되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금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잇돌이 

십니다. “이 닦아둔것외에능히 다른터를닦아둘자가없으니 이 터는곧예수 

그리스도라!' (고전 3:11).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라"(고전 3:23)는 말씀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속한다는것이 믿을수없는은총이 아닙니까! 제발자 

존심을 버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진실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수님을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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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 |시대[{i]이| 

사무엘 1075 

"월 나단 ~ 

왕국 갓 1000 

시때 아히야 
잇도 

아히야 

예후 

엘리야 

口|가야 

운멸 엘리사 

왕국 
시대 

호세아 764- 724 

아모스 760-755 
요나 793-753 

오멧 

에스겔 593- 570 
포로 오바다 586-583 
시대 여|레口|야 627-586 

다니엘 605- 536 

귀흰 
학개 520- 519 

시대 
A가랴 520- 475 
말라기 435- 425 

주간중현 

뺏빼는， 이스라엘이 ·빼훌빼시 하나닝의 빼시톨 참:긴 얻약. 획믿하11 후|힘이었다. 

톨빼논， 이스라웰이 후쁜 국까톨로부터 우상과 미신에 삐t~1π| 않도록 "t11 ￥|합이었다. 
셋빼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와으| 관껴|에 있어^i 한펀해야만 했11 때문이었다. 

넷빼는， 이스라엘이 이방과 구벌되어야 했11 때문이었다. 

이스라웰응 이방훌 우|한 쩌1M장 나라이다 (훌 19:6). 

그러므로 이스라엘 π}깨11. 이방훌 1양한 하나님의 껴|시 역할울 감당해야만 했다. 

하나님을 섣~I짜를 택하시어 이방에 대한 이스라엘으1M명을 다하도록 해주섰던 껏이다. 

비고 관련성구 

제 11 60호 

미A바 대성회를 주도，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음 
삼상7:5-16， 8:6， 1613 
삼하 12:1-12 

다윗의간음을책망 
다윗의인구조사를책망 

삼하 24:11-19 

여로보암에게북올댁건립을예언 
왕상 11 :29-39 

솔로몬의행적을기록 
대하 9:29 

룩이스라월 날유다 

여로보암의멸망예언 캉상 14:6-16 스마야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만류 대하 11 :1-4 
요시야의탄생예고 왕상 13:3 아사랴 아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이행 촉구 대하 15: 1-7 

우상숭배자바아사의 멸망예언 왕상 16:2-4，7 하나니 아사의 이방 외교 정책 책망 대하 16:7-9 

아합의 멸망 예언， 죽지 않고 승천 왕상 21 :20-26 예후 여호사빗의 대 이λ라엘 정책 책망 대하 19:1 -3 

왕하 2:7-12 o~하시엘 모압 · 압몬 연합군에 대한 승리 예언 대하 20:14-17 

아합의죽음예언 왕상 22: 19-28 엘리에셀 여호사맛의 아하시야와교제를책망 대하 20:37 

아합가의 멸망을 예언， 각종 기적 랑하 4:8-37 , 엘리o~ 여호람에게 창자가 배}지는 죽음 예언 대하 21 : 11 -15 

을 행하고 죽은 후에도 죽은 이를 9:6-10. 13:20 스가랴 요아스의우상숭배책망 대하 24:20 

AEgLiI리그 요엘 835-796 성렁강림을예언 올 2:28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의존하 호 7:8-16 01사야 740- 680 열방과유다의멸망예언 사 13-23， 49-않장 

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 메시아탄생과사역예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 예언 암 9:1 - 15 미가 740- 695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 예언 口 11 :9- 16 
니」워|에 심판을 선언， 이A라엘 왕하 14:25 ; 나흘 608- 630 앗수르의멸망예언 나 2:8-13 

의부흥예언 온 3: 1 -4 하박국 608- 597 바벨론의멸망예언 합 2:4-7 

베가에게 유다인 포로석방요구 대하 28:9-13 여두둔 요시야 왕과 함께 유월절 복구 대하 35: 15 

흘다 유다의멸망예언 왕하 22: 15-20 

스바냐 640-630 여호와날의심판예언 습 1 :14-16 
여|레口|야 627-586 시드기야에게 유다의 멸망 예언 램 34:2-5 

유다와 열방의 멸망， 유다의 회복 예언 겔 12:8-16 
에돔의멸망예언 옵 1 :18 
유다와 예루살램의 회복， 열밤의 멸망 예언 럼 50:1-5 
네국가와 7001레에관한예언 단 7: 1 - 12:13 

성전재건촉구 학 1 :1 - 15 
성전 재건과 영적 부흘 도모 속 7:8-14 
메시아의임재예언 말 3: 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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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필 Dt 1I 

스리 랑카에셔 잔한 그대로 

이웃집 대문을 노크하다 (1교구 I 팀) 

‘왜 그 생각을 못했을 

까?’ 늘 교외 주변올 맴 

돌며 같은 자리， 늘 같 

은 방식으로 선도치를 

냐누어 추다니 

스리랑카 단기섣교롤 

다녁온 1교구 1팀은 단 

기선교에서 얻은 교훈S 

로 각자가 속안 전도외 

에서 더욱 적곡적인 선 

도대윈으로 변신해 가가호호 집을 직접 방문아는 축호선도에 멸을 올렸다 . 

그려냐， 섯 슐에 배부르랴. 젓 도선이어서 그런지 큰 성과를 본 건 아니었지만， 그 시도 자 

쳐|가 신선아고 종았다 . 전도지 안 장 나누어 추는 것도 부끄려워하던 모 집사님은 초인종을 누 

르고 당당히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담대안 그리스도인S로 변모쨌다 . 해외단기섣교 따료， 교 

회추변선도 따로 늘 따로였던 섣교와 전도가 이제 유기적으로 연앙하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 

신안 것이다 . 단기섣과를 통해 연안 건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들의 기도와 잔양이 외복되고 하 

나님을 양안 샤랑과 입재하심을 더욱 갈망하게 된 것이다. 

이른 새벽， 스리랑카 선역에 올려 1펴지는 보슬렘의 기도소리와 불경소리는 선교팀에게 자명 

종 소리와도 같았다. 그들을 영적 각성 상태로 이끌어 악만 세력과 적진올 파하는 기도의 용샤 

로 만들었다 외개와 눈물， 감사의 기도가 매일 아집 숙소를 가득 채웠고 ， 목이 터져랴 가슴이 

뚫어져랴 산양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윈쨌다 .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뼈 받으시 

고， 기도 용답으로 3。명이 안꺼번에 복음올 듣고 영접아는 놀라운 일들을 어략하섰다 . 

* “순용이 제사보다 낫다 선교를 준비하연서 절대 순종하는 팀원들. 결석 지각 없이 모임 

시간에 제 때 모이고 정해신 서류들도 빠집없이 제출아는 모습에 갑동 똥 강동이었다 . 

이울외 뀐J.f ( 팀장l 

o “선교와 기쁨은 동선의 양연 같은 것 아이가 이고 가는 lOkg의 무거운 물동이를 대신 들 

어주연서 삼 예쁘다고 말아니 싱글벙글 하연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 모든 것을 기쁘게 갑당 

하는 순간 ， 선교는 더욱 은어l로 다가왔다 강신운 T!J.f(종푸 j 

0 '“‘추추님은 염려와 걱성을 평얀요로 바꿔 주시사-죠￡죠 

이 국가를 수효하는 것을 떠올리며， 냐도 하냐님 나랴의 군사가 돼야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었 

다 . 엉유선 잉사r서7{) 

* “예수님 믿으먼 ， 당신 가정도 구원받아요" - 11살 아이가 복음을 선해 듣고 기뻐하며 자기 부 

모님께 선도하는 모습을 보고 택맘받은 백성이 얼마나 뀌안지 깨달았다 . 우리가 선안 그 만 

명이 그가 속반 가성과 이웃파 나라를 구암 것이 믿어졌다 . 01영운 잉사(외계) 

* “아름답고 기똥산 선교에 별 다섯 개 줍니다 복음을 선하다가 위염만 순간을 만냐연 손으 

로 브이를 표시해 모두 입을 다물라고 사인을 였다 . 삼잡안 가운데 성명닝만이 역사oH 위기를 

모연하기를 수차례 어느 날은 복음을 선해 들은 앉은뱅이가 임어냐는 기적을 제염했다. 

잉은째집사t외료) 

* “선교는 믿는 자에게 임하는 큰 죽복이자 특권이다 당연이 가야 안다고 믿었기에 당당이 

직장에 휴가를 냈다 ‘ 올 만해 스스로에게 삼 잘안 일이라고 생각얀다 최선숙 링.A.f(진앙j 

o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재능을 맘껏 사용하신다 스리랑카 언어가 얀 통아연 영어로 전 

했다 . 그들의 영어 교육열을 선도의 접족섬으로 사용쨌는데 ， 결과는 대만족! 특히 영어 산양 

은 이번 선교의 강안 무기였다 . 광노정 뀐사(깐앙l 

o “보내는 선교사보다 우 배 뎌 종은 가는 선교AF’ - 금요집외에서 앙상 따승만 하다가 선교는 

이번이 처음 . 2 년 선부터 기도로 준비안 덕분인지 몰라도 선교가 제질이랴는 권사님들의 잉 

산에 똥 가고 싱은 마음이 굴뚝 같다 . 획신미징샤(부서7{) 

o ‘백 마디 말보다 안 번의 앵동을 ，" - 선도사 은퇴 우 중연교외에서 성도로서 예배 중에 많은 

은어1를 받고 있다 . 선교의 웅요성을 암면서도 늘 실선하지 못쨌는데 ， 예배드리연서 받은 은 

예에 대안 보답이자 나의 믿음의 

열매로 주님께 단 7 1선교를 올려 

드렸다 . 용욕앙은l진도.A.f(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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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01맙라야 산맥 중앙부의 남쪽올 차지하는 내륙 국가 

수도 : 카트만투 (Katmandu) 언어 : 네딸어 
기후 : 몬순·아엽대기후 -

종교 : 인투교 81% ， 불교 11% ， 이슬람교니%(기독교도약 4%) 

1, .• 정 

• 녀|딸은 남아시아에 있는 냐랴 

로， 북쪽으로는 웅국， 동서남으 

로는 인도에 둘려싸여 있으며 

2010년 연재 세계에서 가장 죄 

근에 민추공확국이 된 냐랴이 

다. 약 3선만 명의 인구를 가진 
네딸은 카트만두가 수도이며 다 

양하고 풍부안 지리적， 종교적， 문확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 

• 네딸 국민의 80% 이상이 인두교를 믿는다 . 비록 불교는 소수 용교이기는 하 
지만 ， 역사적으로 네딸이 석가보니의 탄생지라는 집에서 연결되어 있다 . 기 

름과 전력 부족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네딸은 토요일이 공유일이어서 교외예 

배도 토요일에 드리고 추일(일요일)에는 악생들이 등교를 만다 . 

• 선교 사역 시 신변상의 위엽은 거의 없으며， 자유로운 사역이 가능하고 대체 

로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간욕 시위의 반 영태로 차량 이동을 금지시키는 
.번다 , 도로를 몽쇄하는 ‘체커장 , 교통 사고 등으로 이동에 지장을 받는 사 

례가있다. 

2，신퍼진힘생활 

• 우리 교회에서는 녀|딸에 꾸준히 단기선교를 진 

앵 웅이며 올해에는 3개 팀이 단기선교를 마졌 

고 연재 7개 팀이 출발하기 위해 훈련 중이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선교가 반드시 띨요안 국가 
이다. 

3. 기도제흩 

• 네I찰에 단기선교가 지속되어 연지에 교외를 세 

울수있도록 

• 대부분의 추민이 인두교도 (81%) 인데 기독교의 

선교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잡된 복음맏이 뿌려 

져 튼튼안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 하나님의 교외가 불일 듯 일어나서 스스로 의망 

이 없는 국가라고 여기는 네딸의 수많은 젊은 영 

혼들이 삼 기쁨과 평안을 잦을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졸블에't는 신교팀 (11 개 텀) 면재 사역 중인 섣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장 기 간 팀 팀장 

7월 25일(월) - 8월 2일(화) 1교구 2팀 김 욱 7월 18일(월) - 7월 26일(화) 5교구 2팀 키I그오--，구'-' 

7월 26일(화) - 8월 3일(수) 13교구 1 팀 이상배 7월 19일(훼 - 7월 27일(쉬 7교구 2팀 이도헌 

7월 26일(화) - 8월 3일(수) 2 1교구 2팀 김영희 7월 20일(수) - 7월 28일(목) 7교구 3팀 박석산 

7월 26일(화) - 8월 3일(수) 22교구 1 팀 배증록 7월 21 일(목) - 7월 29일(금) 2교구 2팀 최규태 

7월 26일(화) - 8월 3일(수) 24교구 3팀 정운출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5교구 2팀 ~조3서「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 5교구 3팀 박건일 지난 주에 도착한선교팀 (2개 팀) 
7월 29일(금) - 8월 5일(금) 10교구 3딩 오영선 

기 간 팀 팀장 
7월 29일(금) - 8월 6일(토) 9교구 3팀 소<=>므"-시-， 

7월 29일(급) - 8월 6일(토) 18교구 2팀 김영환 7월 14일(목) - 7월 22일(금) 6교구 2팀 최용길 

7월 29일(금) - 8월 6일(토) 22교구 1 팀 김재호 7월 15일(금) - 7월 23일(토) 14교구 2팀 이o:J-승~Itε~ 



나는 한없이 울었다 

미국에서 선교하러 오신 집사님과 

함께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며 전도하는 

중에， 생명을 사랑하시며 그 비참한 곳 

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 

다. 나는 늘 말씀에 갈급해 있었다. 

이런 나에게 집사님은 서울 역삼동 충 

현교회에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 

님이 계신다며 함께 가자고 하셨다. 

그 집사님은 가평에 거주하면서도 충 

현교회에 다니고 계셨다. 처음 충현교 

회에서 예배를 드린 나는 한없이 울었 

다. 군더더기 없는， 오직 십자가 예수님 

에 대한 말씀이었다. 충현 교인들은 정 

말로 복 받은 이들이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부러웠다. 

교회마다 진정한 복음이 흐려지고 전해지 

지 않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사랑하 

시고 그 많은 교회 중에 충현교회를 사랑하시어 

김성관 목사님을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 

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예배 때마다 목사님 

을 통해 흘러넘치는 십자가 보혈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충현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 

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자신은 

물론，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에 쓰임 받는 도구들이 되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기도한다. 온 가족이 충현교회에 등록하여 예배를 

드랄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김옥자(집사， 10교구) 

악한 쪼|믿을 용서하시는 말씀 앞에 이번 정지기훈련에도 남 
편과 참석하게 되었다. 남편은 작년에 등록한 이후 매번 정지기훈련에 참석하고 

있다. 복음을 들으며 찬양을 할 때 주님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 

동안 깨닫지 못했던 많은 죄익멸을 기억나게 6씨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다. 

나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 적이 많았다. 목사님 

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야단치시는 것 같아 속상한 적도 아주 많았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숨겨져 있던 갚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 

고， 자복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말씀 앞에 한 

없는 감사로 찬양을 드렸다. 나는 예수 밍는 중에도 남편을 미워하였으며， 어려 

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부담스러워하며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 

에 대하여 늘 조바심을 내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의였음을 고백하게 

하시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층으려 한다. ‘나의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믿지 않는 자녀들의 가정과 형제들에게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의 사료L을 힘써 전파하며 우리 모두 함께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간절 

히 주님 앞에 기도한다. 

이부조(집사， 15교구) 

그리스도의 향ìl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 
으리라"c행 16 : 31). ‘세상의 신들은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도록 눈을 덮는다.’ 
그렇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옥심이， 나의 형식적인 믿음이 

나의 눈을 덮었습니다. 어두워진 눈에서 비늘이 벗져지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 

와 목숨을 잃을 뻔할 정도로 건강을 상하고 나서야 진정한 주님의 복음을 받아 

들였습니다. 주님 | 회개하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 

어 오직 구원받은 기쁨만 전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곽혀l미 (집사， 17교구) 

얼마 전 늘 다나던 길에 기존 집을 헐고 새로 공사하는 현장을 지 
나게 되었다. 땅을 파고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훨씬 갚고 넓은 지층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 지층의 색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참 다~해 보였 

다. 걸음을 옮기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말씀이 생각났다. 한참 동 

안 멍하니 걸으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 

제법 오랜 신앙생활을 해 온 나의 삶 속에서 회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동안의 회개 제목， 회개의 깊이 등 그때와는 또 다른 

지금의 나의 생각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나의 인생이 달라 

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펑안，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느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이 자리 잡혀갔다. 그즈음 결혼하 

여 충현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육의 부모， 영의 

부모들에게 본질적 문제에 대해 강하게 외치는 말씀이 시원하게 느껴 

져 대리 묘똑까지 얻었다. 그러나 시죠에 지나면서 그게 특정인을 향 

한 외침이 아니라 나 같이 교회 요써1서 시간과 몸을 드리며 타성에 

젖은 자를 향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회개의 말씀이 비수처럼 박 

혀 설교 시간 동안 가슴이 너무 아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기 힘들 

때도 있었다. ‘그동안 주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하는 생ζ뻐l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찔림과 회개와 

만지심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예배를 향한 또 다른 기대와 함께 ‘숨겨 

진 내 죄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함까지 갖게 되었다. 

주님을 알고 난 뒤 수많은 회개를 했지만 그동안 나의 회개는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서 열심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것 저것 붙이며 

다양한 모습으로 리모댈링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새롭게 붙이면 붙일 

수록 더 형태가 묘해져서 원래의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 

이어서， 나중에는 나조차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된 것이었다. 그런 복잡한 나를 이젠 모두 허물어서 거기서 나온 폐기 

물은 모두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땅부터 갚이 파셨던 것이 

다. 파면 팔수록 숨겨졌던， 알지도 못했던 내 죄들이 하나씩 드러났 

다. 가증함과 온갖 더러움이 내 속에 가득함을 보면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아담의 원죄는커녕 내 죄를 보는 것만도 바쨌다. 주님은 

평생 모르고 살았을 나의 진짜 죄인 된 모습을 보게 하셨고， 왜 예수 

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었는지를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 주 

님은 이렇게 나를 재건축 하는 중이시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공사 중이 

다. 내 죄의 깊이가 어떠한지 알기에， 그 악독한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도록 지금도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혀|경(집사， 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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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혜자 신상민(신동신 

성도 ，.3교구) 

자라서 유아세례를 받는 것을 감사 

성도 · 팍동은 

세혜자 임채은 ( 임재만 성도 · 초 

재의 성도 ， 1교구 ) 

녀무냐 갑사앙니다 은혀l스 

협습니다 . 주님의 자녁로 키우 

겠습니다 . 늘 산송과 기도 ， 성 

정 말씀요로 양육하겠습니다 . 

‘자랑하는 우리 재은이 세혜 축하 

해 . 추님을 사랑하는 채은이가 되렴 

2011 년 제3차 유아세례식 

가정 

세례자 초아이(~스호 서 • -0 。

도 · 박은영 성도， q교구) 

에수님의 제자로， 자녁로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 

냐님의 말씀을 선하는 퀴안 일 

꾼으로 키울래요 .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랑하는 아인아! 녀로 인해 엄마 

아빠가 열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랴 . 고맙고 사랑0" . " 

믿음의 이루는 보요 
디 를 

O~ 
L 

그리스도와 

세례차 이주의 ( 이동극 집 

사 · 신앙연 집사 ， 22교구 )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주의에게도 임아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 예수 

님을 닮은 아이로 키우고 싱어 

요 “추의야’ 예수님만 닮고， 따 

라가고， 믿고， 사랑하는 아이가 되렴 ” 

하게 생각해요 . 녀무 감동적이에요 . 

추님 감사맙니다 . 감사하는 아이로 키 

우고 싱어요 ‘’상민아! 녀무 고맙다 . 아 

틀이 되어줘서 녀무 고마 

워. 사랑해 

세례자 김준호 ( 김영절 성도 

세례자 바도이(바서지 서도 · 유 Ár여 
。 L 0-- 11 

성도 ， 2 .3교구) 

하나님 감사앙니다 . 우리 도이 추 

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키워추세요 .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로 ， 그리스도 

의 기쁨이 되는 아이로 키울래요 . “도 

이야! 사랑해 . 추님이 추신 우리의 선 

물 . 더 많이 사랑발게 ” 

세혜자 박하율(박만복 강도사 이 

보미 사모 ， 1교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의 자 

녁 하율이를 주심을 감사앙니다 주 

님의 말씀을 따라 자랴가는 자녁가 

되길 기도밥니다 . ‘바율아! 예수닝의 

섭자가를 따라가는 하냐님의 자녁가 되길 

엄마 아빠가 응원얀다 

세혜자 안준연 ( 안용식 성도 배 

은혀| 성도 ， 17교구) 

주님 ， 강사드립니다 . 아냐님께 영 

팡드리는 준연이가 되게 0" 추세요 . 

’--.. .…_.- ’ - ~ • ..,.,.. 
..，..를를'W/ I 

、.. ..... " 
‘ 

세례차 장예서(장유식 집사 · 

김수연 집사 ， 2교구) 

이 아이가 믿음의 자녁로 

등록을 하는구냐 . 추님의 은 
어|로 부모의 가르집이 아닌 ， 

예수님 의 가르집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그낭 울타리일 

뿐 . “예서야! 주님의 은여| 안에서 앵복하 

고 건강하럼 ” 

흙 굶.꿇 
|훌 관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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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성도 ， 11교구 ) 

감동이에요 하냐님 의 자녁로 

순용하며 키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준호야! 늘 주닙 안에서 강사하며 순증하 

는 멋신 아이로 커가길 엄마아빠가 기도알게 . 

사랑애 

2632 임세운 초등2부 7 

2633 강성해 앙육반 13 

2634 염광호 

2635 한영아 앙육반 

2636 강신견 앙육반 17 김정현 

2637 차마라 외선부 8 고영철 

자신 외선부 8 고영철 

2639 아누라 외선부 8 고영철 

2640 김미희 앙육반 13 허주희 

2641 김서연 중등부 17 이혜숙 

2642 이희진 앙육반 21 함은주 

2643 김혜원 청년 1 부 24 배상희 

2644 유승훈 20 조인선 

2645 박성진 에바다부 25 

2646 정규태 에바다부 25 

2647 한세영 앙육반 10 

2648 김동옥 앙육반 18 

2649 윤성화 대학부 23 

2650 김지영 앙육반 21 

2651 김현민 앙육반 15 

2652 최정운 청년 1 부 21 

18 

2638 

허주희 

최용익 

구영회 

1서켜 
-‘。 。

나지원 

이선흥 

전혜진 

김현자 

전혜영 

최형동 

김나리 

한흥연 

이영주 

장성길 

서대웅 

박영호 

김은주 

정영자 

흥희정 

정영자 

2610 흥지안 영아부 

2611 강미경 앙육반 22 

2612 이영숙 23 

2613 왕진철 앙육반 10 

2614 우연희 청년 1 부 19 

2615 장한큐 21 

2616 심순섭 

26 17 전세연 청년 1 부 17 

2618 남두현 중등부 13 

2619 김 관 에바다부 25 

2620 이호현 에바다부 25 

262 1 정민호 에바다부 25 

2622 최예지 유치부 1 

2623 01신호 앙육반 19 

고등부 16 

2625 황철주 

2626 윤갑진 앙육반 

2627 박준영 앙육반 

2628 손 무 앙육반 21 

2629 문증란 양육반 

2630 김경한 앙육반 10 

2631 임세영 초등2부 7 

16 

9 

19 

3 

4 

7 

2624 오명석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면려 

회， 성극부， 학생회 등등 여러 가지 봉사를 

해왔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돌보거나 

가르치는 성격이 되지 못해서 봉사 중 교 

사라는 것은 애초에 생각해보지도 않았었 

다. 그런데 막상 대학생이 되고 보니 주위 

에 같은 동기 친구들이 하나둘 교사를 하 

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며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았고 주님의 뜻대로 초등2부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다. 

초등2부는 역시 생각묘념 쉬운 곳이 아니었다. 아직 어린 나이여서인지 몰라도 아이들을 다루 

기가 매우 어려웠고，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려는 모습이 많이 남아있었다. 힘들게 버티 

다시피 하다 보니 벌써 여름성경학교가 다가왔다. 물론， 많은 선생님들께서 섬김으로 노력을 하 

고 계시지만， 여름성경학교 준비 초창기 때 나는 갖가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과별 준비다 

공동체 준비다 뭐다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젊은 선생님들에게만 시키는 

것이 불묘}이었다. 학교 친구들은 단기어학연수를 가거나 신나게 여행을 가고， 교회 친구들이 뱉 

엘찬S때를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랄 때 흔자 마음 고생하는 것도 힘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 
도와 말씀의 부족이었겠지만， 다른 괴에 비해 준비한 것도 없고 막막하여 힘들고 지쳐있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할 때마다 초등2부 여름성경학교에 대한 얘기를 빼뜨리지 않아서인지 성경학 
교를 준비하며 나는 점차 변해갔다. 기도로 준비해 나가다보니 갈수록 준비하는 것이 즐거웠다. 

머릿속에 아이디어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팀의 준비를 마치고 다른 팀의 선생님들을 
돕기까지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아이들이 기뻐하며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지금까지의 나쁜 감정들은 싹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1(}이 남았다. 이것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남 
은 성경학교 기간을， 그리고 초등2부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다. 언제나 함께 계신 내 

주 예수님께 감사드린다. 
한은혀I(교사1 초등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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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쇼 

關
민일 우리의 복음이 기리었요연 멍하는 자들어|거|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이| 이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자들의마음을온피하게히여 

그리스도의 영광의복음의 광채가비치지못화계 암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띠 20.11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학교의 모든 학 
생이 ‘구약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창 1:1)를 만나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의창 츠tJ~ 
o L.: 

엉유초흥도씨섬 찍 입어주기 

일 시 : 31앨다음 주앨 ’매월미'XfQI 주일 1200 대 상 , 영 유 초등1부 학생 

모임 

남녀 전도회장 전체월례회 
일시 : 24일(오늘) 15:10 

‘ 대여한 약7논교회 E때서만 옆이 7늠할l다 

션교언어 훈련 
일 시 ‘ 매주일 15:00 
장소 . 재교육관 뼈회맴궐)400회우꿈101나) 410.화동일빼1^IO f) 5이회몽굉 

504회인되 505화네웰 500회베드냄 508호l스리랑f) 500.회킴보디O f) 
510.화라오스) 

외기며여 

대 상‘ 충현음앤뻐101 낌생 
문 의 ‘ 찬앙위원회내선 2(0) 

장소 . 제l교육관 407호 

볍셰 

김봉입 타교집사(임형호 집사의 모친 · 강욱련 전도 
사의 시모， 1교구 교역자구역)/14일 별세 ， 1 6일 장례 

2 흥정애 타교성도(윤기수 집사의 모친 ， 19교구 은천구 

역) / 15일 별세 ， 16일 장례 
3. 이정자 타교권사(원대천 성도의 모친 -김회순 집사 
의 시모， 5교구 수서2구역)/16일 별세， 18일 장례 

a 충현의 모든 성도가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 종{요 3:5)이 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띨 전하는 은총의 통 
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는은총을베푸소서. 

g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 
국일뀐골 l’ 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01년 1인 1명(1 '1'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õl게 하소서.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핸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샤 7~는 선교 
사가되게하소서. 

g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본당 지효H층 시설공사와 사업들(양로 

원 · 함〈양충현농웬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셀이 이 
웃사랑의 열매(롬 15:잉가되게 하소서 

" 
$ 물$ 

l싹 20J의 음o.!-축체에 셔려운응 초대깐나야. 
01 간에논 야스더릉래스， 오케스트라， 응싹최 등 
c~깐깐 프호그랜 01 냉승냐야. 
싼Of#논 쇼려흐 마 7만1#냐 되셔요. 

밑시 :8월 8월(월)-9일(2ö 

장소:륭헌기도원 

띠'tt: 륭헌 을악아키헤미 획엉 및 가족 

문의 및 힘수 : 짧엠원외~(내선 260, 261) 

톨훌갚콰핍a타월i과l 

“음qt캘프” g 

2011 년 여톨성경학교 및 수련회 

부서 일시 장소 

고둥부 7월 25일(월)~27일(수) 충현기도원 

영O~부 7월 26일(화) 저11교육관 110.호 

유아부 7월 26일(화) 저11교육관 20. 1호 

유치부 7월 26일(화) 저11교육관 20.7호 

초등1부 7월 26일(화) 저11교육관 40.7.호 

초둥2부 7월 26일(화) 제1교육관 50.7호 

흥동부 8월 1일(월)~3일(수) 충현기도원 

청년2부 8월 12일(금H3일(토) 충헌기도원 

사랑부 8월 13일(토) 복지관지하1층 

청년1부 8월 14일(주)~15일(월) 충현기도원 

‘구약상청 속의 011.수 그리스도’(창 1:1) 

29 (금) 

하옥성/이선홍 
녹 9:18-27 

예배 담당 (7/27 -7/31) 

날짜|예배 | 설교 |사회|기 도 | 찬양 
수요 1 1 복 음(롬 1:16-17) 김익환 목사 | 안치원 | 이경자| 예수 O쐐 나오면(호산나 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III 유일한참빛(마 4: 12-1끼강창원목사 ! 하옥셈이명숙| 예수님은누구신가(실로암찬양대) 

금요집회 | 유현철목사 | 정민권 | 예루살렘찬양대 ·오케스트라 / 소프라노장수정 / 핸드벨중주 

주일 11 많은지체， 오직한옴(고전 12:12-27) 김정훈목사 | 항의연 l김환기 예배전찬잉 

주일 III 많은지체， 오직한몽(고전 12 : 1 2-27) 안치원목사 | 정민권 | 원응철 | 자비핸예수여외 /충현음악0바데미흔성중창(지도.: 0 ]상주) 

주일 ml 많은 지체， 오직 한 옴(고전 12:12-27) 양재웅 목사 | 유현철 l 고제송 | 웬말인가 날 위하여 외 /바이올린 김소현(벤엘 오케스트라) 

주일 IV I 많은 지체， 오직 한 몽(고전 12 : 12낀) 박용현 목À~ 1 장지원 1 0 ]세영 | 만세 반석 열리니 외 / 바이올린 임지희(아벤 오케스트라) 

주일 vl 많은 지체， 오직 한 몸(고전 12: 12-2끼 박지훈 목사 | 김운창 | 엄복접 |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 외 /소프라노 김현정(벤엘 찬양대) 

주일찬씨 네가 어찌하여그렇게 행하였느내용1:4-10) 유재진목사 | 김익환 ! 임연수 | 장년2부 / 24교구 

떼 피택자들이 모든훈련을통해서 자기를부인하고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딩후 2:이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l 

* I " .. 대l양잉 
톨뀔률흩랴훌캘l 

7/27 

7/29 

η31 

~생억 

섬 ·기 ·는 분 들 I (~ 031-766-5425) 기도원집회안내 (홈 02-552-8200) 예배및집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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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15교구 

박근백 
고등부 

안치원 
24교구 

이태원 
19.교구 

최상민 
대학부 

황의연 
2교구 

김운창 
10교구 

문성수 
4교구 

박지훈 
8교구 

이광현 
16.교구 

정민권 
5교구 

하형욱 
23교구 

.우|임목사 김성관 

강호성 
g교구 

나기태 
신교위원회 

박인기 
에H메부 

유현철 
1교구 

장지원 
11교구 

하종철 
21교구 

·부목사 
강창원 
20교구 

김준민 
3교구 

박은효 
18.교구 

유재진 
13.교구 

이회식 
12교구 

하옥성 
끼7교구 

차량 

0.2.전 9:40본당앞출발 
화요집회 l 오전 11 :00 1 때남부패，1때야탑역 경위 

@1.2.전 9:50 본당 앞출발찍행) 

금요철야! 저녁 10:301 금요찬O쐐회 후본당 앞출발 

오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중쾌， 일본어및수 
회로 오후 1시에 묘|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뻐， 중국어， 

몽행 러시O뻐， 캄보디O뻐， 인도네시0때로동시통역됩니다 
&떼iJIDJS lr.J없Ii:nsi1Er없， Otlese, 빼mJæa-d영1 
~ae "，빼빼 a1 tte 앉Ml1 0 cb::k W뼈~ 않\o!， 

a-dSri 녀업1， 야leSe， 싸wm， Fì.lssia1, cætxxia1 a-d 
raremae<JroiM혈ii a1 tte c\"e 0뼈〈뼈양ψ않\o! 

시간 닙
 
r 『γ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 : 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l : o.o.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앙예배 오후 5: 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 : 0.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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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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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부신범식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김숭회 김진협 

강옥련 
2교구 

김정자 
16.교구 

윤인축 
6교구 

임태주 
1 7.교구 

홍순얘 
5교구 

송요한 

- 강도사 박만복 칭년1부 

·선 

l 여전도사 

강덕필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24교구 

오숙영 옥미자 
13교구 9교구 

이육주 이향란 
18.교구 12교구 

정원임 최문실 
23.교구 1교구 

-전임지휘자 

사 

·전임연주자 

교 

Published byJ객g으~g~y!!n Ch~r~h Pre~~ l~ι…I잉’“생íi\J걷. 

장 소 

제 1교육관 507호 
제 I교육관 407호 

제 1교육관 307호 
제 1교육관 301호 

갈헐 리 흘 
복지관지하1층 

선교관 1충 

제2교육관 1충 

시 간 

오후 12‘ 15 
오후 12:30 
오후 12:30 
오후 12:30 
오후 12:15 
오전 11:00 

오전 9: 00(학생) 
오후 1 2 :4o.(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수) 오전 10:30- 1 2때 
(금) 저녁 6 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l 오후 12’10 1 베 다 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 오전 11 :0.0 1 제2교육관 3충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1 제 l교육관 7층 
충현어린이집 | 주간교육 | 제 l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 주간교육 | 충현복지관 

구분 
장년 1 부 
장년 2 부 

장년 3 부 
장년 4 부 

소망부 
사랑부 

에바다부 

탁아부 

구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l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 ‘ 50 제 1교육관 207호 

초둥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둥 2 부 오전 10: 4 5 제 1교육관 50.7호 

중퉁부 오전 10. :30 복지관 지하2충 

τ1τETa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4:30 제 2교육관 4충 

갱년 2 부 오후 12:10 제 2교육관 2층 


